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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패션 뉴스레터 1979년 1-2월호>
"권리"가 거부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크리스토퍼(Christopher)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1978년 5-6월호 잡지에서 이 소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을 때 그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안군이 공산주의 지지자들을 찾아 그의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크리스토퍼의 가족은 포획을 피해 아기를 남겨둔 채 정글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컴패션이 지원하는 어린이센터에 가게 되었고, 사랑 나눔 프로그램(Love-Share Program)을 통해 신체적 필요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가 지역 주민들에게 입양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의 출생 증명서나 기타 신원 확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학교 생활 전체는 아니더라도 수년 간을 어린이센터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쁩니다. 사랑 나눔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를 위한 정규 후원자를 찾을 때까지 그의 후원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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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 될 권리"

손익경(Son Ik Kyung)은 "저는 8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고아가 겪을 수 있는 외로움과 배고픔, 그리고 다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1년 후인 1961년에 당국은 그를 컴패션이 지원하는 보육원에 맡겨 그곳에서 11년 동안 살았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까지 반에서 1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게 꿈이었지만 고아 소년에게는 불가능한 일 같았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익경은 1978년 2월 25일 경북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동산기독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손 박사는 썼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시는 대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육신과 영혼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고아들을 돕고 싶습니다.
“항상 저를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부어 주신 은혜와 컴패션을 통해 도와주신 후원자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미네소타주 바이런(Byron)에 사는 패니 우드버리(Fannie Woodbury) 여사와 그녀의 딸 캐롤 월(Carol Wall) 여사가 17년 동안 익경을 후원해 왔습니다.

(번역 생략: 남아시아 어린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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